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ㅇ 회의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3:30~19: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에는 무대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 총 11명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심의는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대디자인 분야는 총 5명이 지원했다. (※무대, 음향의 융합적 시도 포함)

  지원자의 연령대(25세~35세), 무대예술 입문 이전의 전공 분야(간호학, 조경학, 서양화 등), 

무대예술 경력 등 다양했다. 지원자들은 기존의 무대예술 및 공연예술의 틀 안에서 요구되

는 무대디자이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량 및‘공간개

념을 확장’해 가려는 지원동기가 비슷했다. 따라서 심사는 지원자의‘창작계획의 독창성’

(예컨대 감정의 시각화 및 감각의 확장, SNS 공간 활용을 통한 관람방식의 확장, 공공장소에 

대한 문제 제기, 재료에 대한 고민과 실험 등)과‘수행계획의 구체성’을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하였다.

 음향디자인 분야는 총 5명이 지원했다. (※음향 및 무대, 음향 및 영상의 융합적 시도 포함)

 지원자 대부분은 클래식 작곡을 기본으로 컴퓨터음악 및 현대음악 그리고 연주와 퍼포먼스

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용으로는 경기도당굿을 디지털과 접목한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연주,  이머시브(Immersive) 오디오에 대한 실험,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음악전

시, 인식의 주체인 관객을 위한 사운드 퍼포먼스 등등 다양하며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창작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음악과 사운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음악의 시간성과 사운드의 

공간성’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음향디자인 지원자 대부분이 각자 창작계획

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결과는 ‘사운드 설치(sound installration)’, ‘공간연

출’, ‘음악전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연주’ 등 공간에 대한 연구와 확장을 엿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영상디자인 분야는 2명이 지원을 했다.(※음향 및 영상의 융합적 시도 포함)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은 비교적 분명했다. 먼저 지원자 두 명의 창작계획

에 대한 모호성과 구체성, 진부함과 독창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실현계획의 가능

성을 더 잘 보여준 지원자에게 보다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기타 분야는 1명이 지원했다.

 마술사(일루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는 행사 퍼포먼스로서 마술을 무대예술의 일

루전(Illusion)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마술쇼와 차

별성을 갖기 위한 창작에 필요한 공간의 이해, 무대 및 조명 연출에 대한 창작계획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심사에 반영하였다.  

  모든 지원신청서와 인터뷰 심사에 대한 심의위원 각자가 개별검토를 하였으며 토론의 과

정을 거쳐 총 8명의 무대예술분야의 차세대예술가를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공간 개념에 대한 확장성’과‘관객참여’혹은‘관객의 수행성’ 

등에 대한 시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영상디자인, 기타 부

분을 포함해서 젊은 예술가들의 이러한 작업 형태를 보면서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디다’

라는 인상을 받았다. 즉, 현실의 지원제도가 현장의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

업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거나 느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예술 경계가 모호하고 얄팍해지는 지금, 21세기의 무대예술이 지향하는 바를 더 이

상 20세기 극장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 일동


